
평천리에 울린 총성 

 

1948 년 12 월 12 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첫 기관단총시험사격이 있게 된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평천벌에 있는 사격장에 나오시였다. 

사격장의 총가에서 기관단총 한정을 드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총을 아주 잘 

만들었다고, 오늘 우리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우리 조선인민의 위력을 전세계에 자랑하게 

된다고, 바로 이 총에는 슬기롭고 용감한 조선인민의 재능과 불요불굴의 혁명적투지 

그리고 항일혁명선렬들의 붉은 피가 스며있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자신께서도 우리 로동계급이 만든 무기를 한번 쏴보겠다고 하시며 몸소 

시험사격을 하시였다. 

사격을 마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기관단총을 쓸어보시면서 우리가 항일무장투쟁을 할 

때 총 한자루를 얻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는가고,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자체의 힘으로 무기를 만들게 되였으니 얼마나 좋은가고 하시며 무엇이든지 

제힘으로 하겠다는 정신이 중요하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때 그 기관단총은 병기공업의 력사가 전혀 없고 기술이 부족한 우리 나라에서는 

기관단총을 만들수 없다고, 정 만들려면 다른 나라에서 자재와 부속들을 사다가 조립해야 

한다고 떠벌이던 사대주의자들과 기술신비주의자들의 온갖 책동을 걸음마다 물리치며 우리 

로동계급이 만든 첫 기관단총이였다. 

그이께서는 우리가 자체로 무기를 생산하게 된것은 하나의 력사적인 사변이라고 말할수 

있다고, 정말 오늘은 우리의 주체적인 병기공업의 창설을 온 세상에 시위하는 뜻깊은 

날이라고 긍지높이 선언하시였다. 

그러시고 무기의 시제품을 만들었으니 이제는 본격적으로 생산할수 있겠다고, 

대량적으로 만들어 인민군대를 무장시키고 전체 인민에게도 메워주자고, 그리하여 적들이 

쳐들어오면 전민이 총을 메고 떨쳐나 원쑤를 물리치자고 하시였다. 

그때부터 시작된 우리 공화국의 국방공업은 오늘 그 어떤 무장장비도 마음먹은대로 다 

만들어내는 강위력한 공업으로 발전하였다. 

 


